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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압박도 있었지만' 카뱅 중금리대출 확대, 금리보면 안다 뉴스1

카카오뱅크는 올해초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존에는 시중은행들과 비슷했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0.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73%를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평균금리인 3.26%보다 0.47%p(포인트) 높은 수준

'40년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6억 집 살 때 3.6억 빌려준다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고정금리(연 2~3%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

‘금리상한형’ 주담대 2년만에 다시 나온다 동아일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판매. 우선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고 연 상승 폭은 기존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인다.

2년 전 첫선을 보였을 땐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외면받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상품을 새롭게 정비해 내놓는 것

ESG서 'S'(사회) 강화"...소상공인 집중지원 銀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소상공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전략 중 S(사회) 부분을 강화

KB국민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 인천신보에 18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했고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으로 27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부대출 지원

삼성화재·KB손보, 테슬라와 제휴… 도대체 무슨 내용? 머니S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전기자동차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테슬라코리아와 광고제휴를 맺었다. 

보험사는 테슬라코리아를 통해 전기차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테슬라코리아는 기존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

공모주 청약 문 좁히는 증권사…수수료 신설에 우대기준도 높여 아주경제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공모주 시장 초호황으로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공모주 청약 우대조건 기준을 변경한 증권사도 증가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KB증권은 공모주 청약 시 우대조건인 청약 한도를 일부 변경

쿠팡 화재에 보험사 수천억 보험금 지급 불똥?…DB손보 "최대 70억" 뉴스1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쿠팡 측이 가입한 4,000억원 규모의 보험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수천억원대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

DB손해보험의 책임비중은 60%에 달하며 KB손해보험이 23%, 롯데손해보험 15%. 하지만 각사는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화상통화 보험모집 기준 마련...사생활 침해 부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화상모집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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